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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총회 폐회일 

 

총회 마지막 주에 방갈로르에 폭우가 계속 내렸지만, 회의와 방문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갈로르에 위치한 성 요셉 상과대학의 예수회 찰스 라스라도 신부가 10 월 15 일에 재무, 청지기 정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연을 위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사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 상황에서 재무 원칙, 민법 및 

교회법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에서 신부님이 훌륭한 교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2025 년 

수녀회 경축년 계획을 검토하고, 2025 년 3 월에 있을 젊은 수녀 모임 준비, 수녀회를 위한 포괄적인 종예반 프로그램 초안, 모원 인력 

수요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제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월 17 일 목요일, 저희는 추다산드라의  분원 공동체와 노틀담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비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2000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러 오신 많은 선생님들의 

환영을 받고, 멋진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부모-교사회 회원들이 제공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녀원에서 아침 다과를 나누는 동안 각 수녀님들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나누었고, 여성 역량 강화 그룹 회원들은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수녀님들을 위한 건강 관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년간 수도 

공동체에서 노인 수녀들을 위한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미국의 간호사 데이나 라슨-허스트는 '함께 성장하기'라는 

제목으로 치매 및 기타 유형의 인지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 수녀들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관구 및 대리구장들이 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포럼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환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맞아주신 메리 체타나 수녀님과 방갈로르 관구의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준총회 전후로 인도 북부 수녀님들의 삶과 사도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영해 주신 메리 앨리스 수녀와 파트나 

관구의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총회 기간 동안 기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수녀님들, 감사합니다!      


